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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성 안젤로 대성당의 벽면에 그려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소경에게 다가가 

손으로 눈을 어루만지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이 기적은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정웅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미주 동중부 성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5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가 지난 3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NOVA 4-H Educational and Conference Center

에서 열렸다.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는 신앙 안에서 

성가정의 모델을 통해 건강한 어머니상을 새롭게 

모색하며, 가정 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는 교회운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웹 주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제5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 

◁ 제5기 어머니학교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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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가 미주 동중부 성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NOVA 4-H Educational 

and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다.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는 신앙 안에서 성가정의 모델을 통해 건강한 

어머니상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정 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하는 교회운동이다. 

2019년에 준비했던 제5기 어머니학교는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개강이 취소되면서 오랜 겨울잠을 자게 되었다. 

어머니학교에 관한 모든 기억들이 잊혀지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힘을 주셨다. 2022년 봄부터 COV-

ID-19이 조금 수그러짐을 계기로 2022년 10월 29일에 조심스레 

제5기 어머니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봉사자들 모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봉사자 중에 두 자매님과 한 

형제님이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당 주임신부님의 파격적인 홍보와 전격적인 지원으로 

수강 신청 두 번째 날 선착순 40명 모집에 우리 본당에서 34명이 

등록되었다. 모집 정원 40명의 수강자가 순조롭게 확보되었고, 

대기자들도 10명이 확보되었다. 2011년에 시작한 어머니학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은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하지만, 봉사자들 중에 5명의 환자가 생겼고 그중에는 

어머니학교 조 봉사자로 담당해야 할 자매님이 4명이나 되어 걱정이 

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봉사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다. 봉사자들의 빠른 치유를 주님께 기도하며, 

봉사자들 모두 주님 앞에서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제5기 어머니학교는 39명의 수강자와 두 분의 수녀님이 

참석하였다. 본당 지도신부님의 말씀의 전례와 봉사자 축복으로 

시작된 어머니학교는 강의와 주제발표, 그룹나눔, 요가체조와 

그룹댄스 등으로 빡빡한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어머니학교는 오랜 COVID-19 이후 시들어 가던 엄마들의 

신앙에 신앙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수강자들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나를 찾아보고, 내 안에 잠재된 역량을 찾아 변화된 엄마로 

그들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봉사자들도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시들해졌던 봉사의 불씨를 다시 밝힐 수 있었다. 

<제5기 어머니학교 참가자들>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사랑, 배려와 노고의 결실을 

주님께 봉헌하는 소중하고 감사한 주말이었으며, 수강자들과 

봉사자들이 일치되는 따뜻하고 행복한 피정이었다.

김태진(베네딕토) 신부님은 감사축제 미사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실천하는 사랑의 가정”을 이뤄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녀의 만남은 사랑이 바탕이며,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에 

몰두하고 자녀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도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성장 돕기를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고 부모의 

따라쟁이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이 스텔라 수녀님은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었다”고 함축된 표현을 

해주셨다. 이향금 율리아나 자매는 “많은 봉사자님들의 사랑과 

노고가 있었기에 코비드 이후로 시들해져 가던 엄마들의 신앙의 

불씨를 다시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나누고 깨닫고 울고 

웃으면서 마음이 힐링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학교 피정은 저희 엄마들에겐 꼭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남모르게 아파했던 불안불안한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어 성가정의 

길로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피정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김현주 벨라뎃다 자매는 “어머니 학교에서 은총 충만히 받고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맘먹은 것과 다르게 속상한 현실에 

부딪치더라도 힘내어 미소 지으리라 결심합니다.”라고 말했다.

김태진 신부님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세상으로 파견되는 행복한 

가족들에게 “지난 2~3개월간 봉사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교육이기에 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다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가톨릭의 어머니임을 인지하면서 하느님 사랑, 성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제5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가 미주 동중부 성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NOVA 4-H Educational 

and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다.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는 신앙 안에서 성가정의 모델을 통해 건강한 

어머니상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정 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하는 교회운동이다. 

2019년에 준비했던 제5기 어머니학교는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개강이 취소되면서 오랜 겨울잠을 자게 되었다. 

어머니학교에 관한 모든 기억들이 잊혀지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힘을 주셨다. 2022년 봄부터 COV-

ID-19이 조금 수그러짐을 계기로 2022년 10월 29일에 조심스레 

제5기 어머니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봉사자들 모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봉사자 중에 두 자매님과 한 

형제님이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당 주임신부님의 파격적인 홍보와 전격적인 지원으로 

수강 신청 두 번째 날 선착순 40명 모집에 우리 본당에서 34명이 

등록되었다. 모집 정원 40명의 수강자가 순조롭게 확보되었고, 

대기자들도 10명이 확보되었다. 2011년에 시작한 어머니학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은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하지만, 봉사자들 중에 5명의 환자가 생겼고 그중에는 

어머니학교 조 봉사자로 담당해야 할 자매님이 4명이나 되어 걱정이 

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봉사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다. 봉사자들의 빠른 치유를 주님께 기도하며, 

봉사자들 모두 주님 앞에서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제5기 어머니학교는 39명의 수강자와 두 분의 수녀님이 

참석하였다. 본당 지도신부님의 말씀의 전례와 봉사자 축복으로 

시작된 어머니학교는 강의와 주제발표, 그룹나눔, 요가체조와 

그룹댄스 등으로 빡빡한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어머니학교는 오랜 COVID-19 이후 시들어 가던 엄마들의 

신앙에 신앙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수강자들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나를 찾아보고, 내 안에 잠재된 역량을 찾아 변화된 엄마로 

그들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봉사자들도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시들해졌던 봉사의 불씨를 다시 밝힐 수 있었다. 

△ 배우자의 발을 씻기는 참가자들

△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쓰기를 하고 있다

▽ 즐거운 그룹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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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사랑, 배려와 노고의 결실을 

주님께 봉헌하는 소중하고 감사한 주말이었으며, 수강자들과 

봉사자들이 일치되는 따뜻하고 행복한 피정이었다.

김태진(베네딕토) 신부님은 감사축제 미사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실천하는 사랑의 가정”을 이뤄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녀의 만남은 사랑이 바탕이며,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에 

몰두하고 자녀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도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성장 돕기를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고 부모의 

따라쟁이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이 스텔라 수녀님은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었다”고 함축된 표현을 

해주셨다. 이향금 율리아나 자매는 “많은 봉사자님들의 사랑과 

노고가 있었기에 코비드 이후로 시들해져 가던 엄마들의 신앙의 

불씨를 다시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나누고 깨닫고 울고 

웃으면서 마음이 힐링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학교 피정은 저희 엄마들에겐 꼭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남모르게 아파했던 불안불안한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어 성가정의 

길로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피정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김현주 벨라뎃다 자매는 “어머니 학교에서 은총 충만히 받고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맘먹은 것과 다르게 속상한 현실에 

부딪치더라도 힘내어 미소 지으리라 결심합니다.”라고 말했다.

김태진 신부님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세상으로 파견되는 행복한 

가족들에게 “지난 2~3개월간 봉사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교육이기에 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다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가톨릭의 어머니임을 인지하면서 하느님 사랑, 성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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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알링턴 교구 성소국에서 주최하는 CYO 남녀 학생 대상 여름 성소 

캠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사제, 부제, 신학생 및 수사, 수녀들과 

함께 미사와 기도, 특강 그리고 스포츠 활동 등을 하면서 본인의 ‘성소’에 대해 

더 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Grades 9-12 for the 2022-23 academic year)

$280/camper (성소후원회 전액 후원)

Mount St. Mary’s Seminary in Emmitsburg, MD
(16300 Old Emmitsburg Rd, Emmitsburg, MD 21727)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
vocation-camp-lottery/

Quo Vadis  Summer Camp (남학생) : 

July 9-13, 2023

FIAT Summer Camp (여학생) : 

July 16-20, 2023

● 신청 기간 : 3월 1일(9:30am) - 3월 31일(11:59pm)

● 참가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4월 13일 경에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연락

성소후원회 김만식 재권 요셉 (703) 403-1185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vocation-camp-lottery/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vocation-camp-lottery/


공지사항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1

2

5

6

4

3

7

8

10

12

14

9

11

13

15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월, 목, 토 화, 금 수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 7:30 PM

· 6:00 AM     · 7:30 PM      · 11:00 AM

• 신청방법 : 청년 - bit.ly/clbmlogos2023s

                   어버이 - bit.ly/cblm2023s

• 신청 마감 : 3월 19일(일)까지

• 문의 : 청년 - 강동철 로베르토 (571) 432-9950

           어버이 - 신상희 글라라 (703) 399-4768

2023년 봄학기 가톨릭 성서 모임2023년 봄학기 가톨릭 성서 모임

• 이번 주일 미사 중에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받습니다. 

• 2023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85,000 입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BLA 약정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세요.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2023년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2023년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사랑과 열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실 교사, 보조교사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문의 :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하상 한국학교 - 여름학기 교사 모집하상 한국학교 - 여름학기 교사 모집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교육부에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영화를 상영합니다.

• 일시 : 3월 31일(금) 오후 8시

• 영화 제목 : The Passion of the Christ

사순절 영화 상영사순절 영화 상영

•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 https://www.arlingtondiocese.org/
          vocations/vocation-camp-lottery/

• 신청 기간 : 3월 1일(9:30am) - 3월 31일(11:59pm)

• 참가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4월 13일 경에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연락합니다. 

• 참가 문의 : 성소 후원회 김만식 재권 요셉

                  (703) 403-1185

2023년 알링톤 교구 여름 성소캠프2023년 알링톤 교구 여름 성소캠프

• 일시 : 3월 19일(일) 오전 11: 30 (친교실 B-3,4)

• 주제 : 노인 사회 복지 혜택에 대한 설명(보험 설계사)

• 관심있는 신자들은 참석 가능합니다.

하상회 월례 회의 및 노인 사회 복지 혜택 세미나하상회 월례 회의 및 노인 사회 복지 혜택 세미나

• 일시 : 3월 19일(일) 오전 11:30 (A-1,2,3,4)

안나회 월례 회의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3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꾸리아 월례 회의꾸리아 월례 회의

•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

 KoC 월례 회의

3월 26일(일) 모임 안내3월 26일(일) 모임 안내

• 일시 : 2023년 5월 4일(목) - 5월 7일(일)

• 장소 : Holy Family Seminary

•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꾸르실료 남성 

 제19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 김영석 마티아 (703) 835-6308

꾸르실료 주말 참가자 모집꾸르실료 주말 참가자 모집

• 입학 대상 : Rising K – Rising 12th

• 학사일정 : 6월 19일(월) - 7월 28일(금), 6주간

• 학비 : 등록비($50, 환불 불가)가 포함된 비용

          첫째 자녀 - $840/둘째 - $820/셋째 - $800

• 등록 안내 : 선착순 160명, 

 3월 25일(토) 오전 9:30부터 시작(하상관 체육관)

 직계 가족만 등록 가능

• 문의 :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사무실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023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안내2023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안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3월 12일(사순 제3주일)

봉헌금………………………… $ 6,795.00

교무금………………………… $ 5,560.00

교무금(신용카드) ……………… $ 850.00

감사 헌금 ……………………… $ 780.00

온라인 봉헌 ………………… $ 7,645.00

합계…………………………… $ 21,630.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3월 23일(목)  오후 5:00 - 6:00

3월 24일(금)  저녁 8:00 - 9:00

3월 26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화로부터 감사로의 여정’ 

             - 김인호 루까 신부

부활 합동 판공성사 안내부활 합동 판공성사 안내

2차 헌금2차 헌금

• 일정 : 3월 26일(일) 오후 1시-3시, 친교실

• 강사 : 김학범 알폰소 신부(메리놀 외방 선교회)

• 주제 : ‘정체성’에 대해

사순 특강 안내사순 특강 안내

• 본당 판공성사 : 3월 21일(화) 오후 3시 - 5시, 

                                              오후 7시 미사 - 9시

• 성사표는 각 가정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지 못하셨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반송된 우편물은 행불자로 분리합니다.

• 판공성사를 위해 동중부 신부님들께서 오십니다. 

세대수          약정세대/비율       약정액($)

2420          357세대/15%       159,282 

책정금액($)

185,000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vocation-camp-lottery/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CJTLxDHfypJ-qgX0m2pRh-dhdkhkg4QVxue3uCSWZCFq9g/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12OSigQglsU2pb1DF8DXCrm-y58BgicmO3yjsm5a9mYg/viewform?edit_requested=true



